
오후4시부터진행된시가행진에서는대규

모병력과장비가서울숭례문에서출발해

광화문까지약1.2㎞를기동하며역동적인

모습을연출했다.

시가행진은장비부대의힘찬출발로막

을올렸다. 제병지휘관의구호와함께K2·

K1A2 전차, K21 보병전투차량, 120㎜자

주박격포등으로구성된기갑·기계화제대

가전진하자거리에선시민들의함성이쏟

아져나왔다. 그 뒤를 K9·K55A1 자주포,

다연장로켓천무, 30㎜차륜형대공포, 비

호복합,상륙돌격장갑차(KAAV)등이따

랐다.

가까운미래육·해·공군핵심전력으로활

약할무인체계에도많은관심이쏠렸다.육

군아미타이거(Army TIGER) 제대는대

표장비인지상유도무기현궁·K808차륜형

장갑차, 105㎜자주곡사포를선보였고, 무

인항공기(UAV)·무인잠수정(UUV) 등

해·공군전력도실물로공개됐다.

고도화된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응

하는한국형 3축체계행진에선 '힘에의한

평화'를 눈으로확인할수있었다. 시민들

은한국형미사일방어(KAMD)핵심인 'L

-SAM'과 대량응징보복(KMPR) 대표무

기 '현무 미사일'이 등장하자 휴대전화를

높이들어사진·영상을촬영했다.

도보부대는시민곁으로한걸음더다가

갔다. 선두에 선 군악대·의장대·군기단은

화려한복장과절도있는동작으로시선을

사로잡았고, 정예장교로성장할육·해·공

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

관학교생도들은씩씩하고늠름한표정으

로거리를행진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와

해병대장병들은용맹하게포효하며시민

들에게강인한국군의모습을선사했다.

이밖에도해군차세대이지스구축함정

조대왕함은증강현실(AR)로행사에동참

했다. 미8군전투부대원등 300여명은한

미동맹70주년을기념하는의미를담아우

리장병들과함께행진했다.

이번시가행진에선과거와달라진모습

을몇가지확인할수있었다. 10년전행사

에서육군장비가주로등장했던것과달리

올해는육·해·공군과해병대합동전력이총

출동해더강력해진국군의위용을표출했

다. K방산의진가와첨단국방기술의현주

소도드러났다.시가행진중심에우리기술

로만든K2 전차·K9 자주포등이있었고,

다양한 무인전력은 과학기술강군으로서

국군의미래를엿보는기회가됐다.마지막

으로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L-SAM은 전

세계를상대로 '힘에의한평화'를 확고히

천명하는계기가됐다.

시가행진의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대통

령과장병·국민이모두함께나아가는 '국

민과 함께하는 행진'이었다. 윤 대통령은

광화문 세종대왕상에서 육조마당까지 국

민·장병등과함께행진하며현직대통령으

로선최초로시가행진에직접참여했다.특

히이날행진이열린광화문세종로는6·25

전쟁 당시인천상륙작전으로전세를역전

시킨국군과유엔군이서울수복진군로로

활용했던곳이라의미가깊었다.행진을마

친윤대통령은장병들에게 "우리군은국

민의군으로서국민의자유와안전을보장

하기위한책무를지고있다"며 "국민들께

서여러분의위풍당당한개선행진을보고

여러분을신뢰하고,안보에대한확고한믿

음을가지셨을줄로안다"고격려했다.

10년만의시가행진모습을지켜보던시

민들은국군장병과호흡하며자부심과자

랑스러움을느꼈다고입을모았다.특히두

눈으로직접확인한국군의위용에큰인상

을받았다고소감을전했다.

직장인정훈기씨는 "10년 만에시가행

진을한다는뉴스를보고규모가궁금해광

화문에왔다"며 "우리나라무기체계가이

렇게다양한지처음알았고, 특히서울도

심한복판에서장비와병력이행진하는모

습을보며가슴이웅장해졌다"고말했다.

K9 자주포를 보기위해부모님과 함께

나온문승환군은 "휴대폰액정으로K9을

봤을때는조그마해보였는데,실제로눈앞

에서보니열배는더큰것같아신기했다"

며 "빨리 군인 아저씨들처럼조종석에올

라운전해보고싶다"고했다.

국군의날을온전히즐기기위해휴가를

내고현장을찾은현역장병도있었다. 육

군수도방위사령부박지용중사는 "남매가

모두군복무를하는만큼, 부모님께뜻깊

은하루를선물하고싶어함께행사장에왔

다"며 "우리국군의다양한첨단장비를보

면서육군부사관으로서뿌듯함을느꼈다"

고전했다.

32023년 9월 27일수요일 국군의날

건군75주년국군의날을앞두고26일오후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시가행진이 펼쳐

졌다. 2013년이후 10년만에부활한국군

의날시가행진에는 K방산우수성을전세

계에알린K2 전차·K9 자주포를필두로우

리군의전력이총출동했다.북한핵·미사일

위협에맞선고위력탄도미사일·장거리지

대공유도무기(L-SAM) 등 첨단무기체계도

이날일반에처음으로공개됐다.빗방울이

내리는궂은날씨속에서도장병들은 '강한

국군'의모습을선보이며국민과함께하는

축제의장을만들었다. 윤석열대통령이장

병·국민과함께세종로를힘차게행진하는

모습은이날의가장큰하이라이트였다.

글=이원준·박상원/사진=이경원·김병문기자

장병과호흡했던광화문광장

육·해·공군, 해병대합동전력총출동

숭례문출발광화문까지1.2㎞기동

미8군전투부대원300여명동참

국민과함께한행진…광장을뒤덮다

▲윤석열대통령이건군75주년국군의날기념행

사로서울도심에서열린대규모시가행진에서국

민을향해인사하고있다.

▶어린이를비롯한시민들이시가행진하는장병들

을향해태극기를흔들며환영하고있다.

한시민이휴대전화로시가행진모습을촬영

하고있다.


